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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 넛크래킹에 봉착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 한중일독 간의 과학기술 경쟁 심화

최근 17년간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력 격차가 지속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과

학 및 기술 경쟁력은 각각 1997년 20위, 28위에서 2014년 6위, 8위로 크게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 독일과의 순위 격차도 2014년 현재 과학경쟁력은 각각 4계단, 3계단

축소되었고, 기술경쟁력에서도 일본과 독일을 추월하는 등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

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력을 투입, 중간활동, 성과 부문으로 구분,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로 분류해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적 지표는 한국이 투입지표는 4개국 중 가장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중간

활동 및 성과지표에서는 중국과 독일 및 일본의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지표 중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2년 현재 한국이 4.36%로 중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1995~2012년까지 17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3.8%

로 중국보다는 느리나 일본, 독일보다 빠르게 개선되었다.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

원 수도 2012년 현재 한국은 12.4명으로 중국, 일본, 독일 등보다 높은 수준이고,

1995~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5.7%씩 증가하며 가장 빠른 개선속도를 보

였다. 중간활동 지표인 연구원 1인당 PCT 출원 건수 및 연구원 1인당 과학논문 편수

는 2012년 현재 한국이 각각 0.038건, 0.089편으로 일본 및 독일과 중국의 중간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증가속도는 중국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

인 R&D 투자액 대비 하이테크산업 수출액 비율과 R&D 투자액 대비 지적재산권 수

출 비율은 4개국 중 3번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각각 1.8%,

2.4%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절대적 지표는 투입 및 중간활동지표, 성과지표 등 모든 측면에서 한국이

4개국 중 가장 열위를 보이고 있으며, 개선속도도 중국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 규모와 연구원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이 각각 654억 달러, 32만 명으로 4개

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개선속도는 1995~2012년까지 한국은 동기준 연평균 9.8%,

7.0%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간활동 지표인 PCT 출원건수는 2012

년 현재 한국이 약 12,000건으로 일본의 1/4, 중국 및 독일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

을 뿐 아니라, 1995~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속도도 27.3%로 중국 35.8%보다 다소 느

린 양상을 보였다. 더욱이, 과학논문 편수도 한국은 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

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인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은 2012년 기준 한국이 131억 달

러로 중국의 1/5, 독일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며, 1995~2012년까지 증가속도도 중국

이 한국보다 3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수출 규모는 2012년 현재

한국이 약 34억 달러로 일본의 1/10, 독일의 1/4 수준일 뿐 아니라, 2005~2012년까지

증가속도도 4개국 중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Executive Summary



　구 분 2000 2005 2010 2012

절

대

적

지

표

투입지수
성과지수

한국 1.1 1.0 1.0 0.8

중국 0.2 0.3 0.4 0.4

일본 0.4 1.3 1.9 2.1

독일 0.6 1.5 2.1 1.8

중간활동 지수
성과지수

한국 1.4 1.0 0.9 0.8

중국 0.9 0.9 0.8 0.7

일본 0.5 1.2 1.6 1.5

독일 0.4 0.9 1.5 1.4

상

대

적

지

표

투입지수
성과지수

한국 1.5 1.0 0.7 0.5

중국 2.3 1.5 1.0 0.8

일본 0.4 1.0 1.3 1.5

독일 0.7 1.5 1.7 1.3

중간활동 지수
성과지수

한국 1.4 1.0 0.7 0.6

중국 3.1 2.0 0.7 0.6

일본 0.6 1.1 1.2 1.1

독일 0.3 0.7 1.0 0.8

한편, 전자정보통신, 바이오 등 7대 중점과학기술분야에서 한중일 3국은 2008년 대

비 2012년 최고 기술국과의 기술격차가 각각 평균 1.3년, 2.7년, 0.0년으로 중국이 가장

빠르게 기술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중간 85개 중점기술 분야 중 한국

이 중국보다 뒤진 기술부문이 전체의 15.3%인 13개 분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2005년을 100으로 하여 한중일독의 과학기술경쟁력으로 평가한 결

과, 상대규모 종합지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은 118.0으로 일본 158.6, 독일 143.5보다 열위

에 있으며, 절대규모 종합지수도 한국은 185.4로 일본 645.7, 중국 565.0, 독일 362.5 등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성과지수/투입지수, 성과지수/중간활동지수 등 과학기술 활동의 효율성을 평가

하면, 2012년 현재 한국과 중국의 효율성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일본, 독일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중일독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 비교 >

주 : 1. 한국 과학기술 대비 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지수를 이용하여 효율성 측정.

2. 효율성은 성과지수를 투입지수로, 성과지수를 중간활동 지수로 나누어 계산함.

■ 시사점

최근 핵심기술분야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과학기술 분야의 질

적 성장을 통해 양적 열세 극복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및 과학기술

연구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 마련도 모색해야 한다. 셋

째, 기초연구․원천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

량을 강화하여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해외

협력 강화 등 국가기술경쟁력을 제고를 통해 해외우수인재, 선진시설, 정보 등 과학기

술자원을 활용하는 방침 수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등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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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독 과학 경쟁력 순위 > < 한․중․일․독 기술 경쟁력 순위 >
(순위) (순위)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 1995-2014.

주 : 과학기술력(Scientific Infrastructure)은 총 23개 지표(정량 17개, 설문 6개)로 평가되며, 기

술경쟁력(Technological Infrastructure)은 총 23개 지표(정량 13개, 설문 10개)로 평가.

1. 한․중․일․독 간의 과학 ․기술 경쟁 심화

○ 최근 한중일독 간의 과학․기술 경쟁력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 심화

- 지난 17년간 한국과 중국의 과학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본, 독일

과의 격차가 축소

ㆍ한국의 과학 경쟁력은 2014년 현재 6위로 1997년 20위보다 14계단 상승, 일

본과 독일과의 격차가 19계단, 17계단에서 4계단, 3계단으로 축소

ㆍ중국의 과학 경쟁력은 1997년 28위에서 2014년 7위로 21계단 상승, 일본, 독

일, 한국과의 격차가 5계단, 4계단, 1계단으로 축소

- 기술 경쟁력은 지난 17년간 한국과 중국의 순위가 상승한 반면 일본과 독

일의 순위가 다소 하락하면서 격차가 축소

ㆍ한국 기술 경쟁력은 1997년 28위에서 2014년 8위로 상승, 일본과 독일을 추월

ㆍ중국의 기술 경쟁력은 동기간 45위에서 20위로 상승하면서 독일, 일본, 한국

과의 격차가 축소

ㆍ일본과 독일의 기술 경쟁력은 동기간 각각 16위, 13위에서 17위, 15위로 하락

○ 과학, 기술 경쟁력은 곧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중․일․독

간의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을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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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세부지표 출처

상대적 지표

투입지표
GDP 대비 R&D 투자 OECD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OECD

중간활동 지표

연구원 1인당 PCT 출원 수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ECD

연구원 1인당 과학 논문 편 수
National Science Foundation,

OECD

성과지표

R&D 투자 대비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
OECD

R&D 투자대비 지적 재산권

수출액
World Bank, OECD

절대적 지표

투입지표
총 R&D 투자 규모 OECD

총 연구원 수 OECD

중간활동 지표
PCT 출원 건수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과학 관련 논문 편 수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성과지표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 OECD

지적 재산권 수출액 World Bank

2.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1) 분석 방법

○ 분석지표는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로 구분해 비교

- 상대적 지표 : 투입에서 GDP 대비 R&D 투자 비중, 경활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등 2가지 지표를, 중간활동과 성과 측면에서는 각각 연구원 1인당 PCT

건수, 과학논문 편수 등과, R&D투자 대비 하이테크 산업 수출 및 지적재산

권 수출 비중 등으로 비교

- 절대적 지표 : 투입에서 R&D 투자 규모, 연구원 수 등 2가지 지표를, 중간활

동과 성과측면에서는 각각 PCT출원 건수, SCI급 등 과학논문 편수 등과 하이

테크 산업 수출액과 지적재산권 수출액 지표를 비교

< 한․중․일․독 과학 ․ 기술 경쟁력 분석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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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적 지표

① 투입 지표

○ GDP 대비 R&D 투자 비중,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등 상대적 투

입 지표는 한국이 중국, 일본, 독일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높은 반면, 중

국이 지난 17년간 가장 빠르게 개선

ㆍ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1995년 2.30%에서 2012년 4.36%로 연

평균 3.8%증가하며 일본과 독일을 추월

ㆍ일본과 독일의 GDP대비 R&D 투자 비중 개선 속도는 지난 17년간 연평균

각각 0.9%, 1.8%로 중국과 한국보다 낮은 수준

ㆍ한편,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1995년 0.57%에서 2012년 1.98%

로 연평균 7.6%로 가장 빠르게 증가

- 한편,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도 2012년 기준 한국이 가장 높은 수

준일 뿐 아니라 지난 17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ㆍ한국의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는 1995년 4.8명에서 2012년 12.4명으

로 연평균 약 5.7% 증가하며 일본과 독일을 추월

ㆍ독일의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는 지난 17년간 연평균 2.0% 증가한

반면 일본은 동기간 연평균 0.14% 감소

ㆍ한편, 중국의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는 1995년 0.8명에서 2012년

1.8명으로 연평균 5.2%로 증가

< 한․중․일․독 GDP대비 R&D투자 비중 > < 한․중․일․독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
(GDP 대비, %) (명)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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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간활동 지표

○ 연구원 1인당 PCT 출원 건수는 한국이 일본, 독일 보다, 연구원 1인당 과학 논

문 건수는 한국이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며, 개선 속도는 중국이 가장 빠름

- 연구원 1인당 PCT 출원 건수는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과 독일에 비

해 낮은 수준이며, 지난 17년간 중국이 가장 빠르게 증가

ㆍ한국의 연구원 1인당 PCT 출원 건수는 2012년 0.038건으로 일본 0.068의 약

56% 수준, 독일 0.054의 약 71% 수준에 불과

ㆍ한편 중국의 연구원 1인당 PCT 출원 건수는 2012년 0.013건으로 한국 0.038

건의 1/3 수준

ㆍ1995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 28.1%, 한국 19.0%, 일본

17.9%, 독일 5.4% 순으로 나타남

- 연구원 1인당 과학논문 편수는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이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지난 17년간 중국이 가장 빠르게 증가

ㆍ한국의 연구원 1인당 과학논문 수는 2011년 0.089편으로 독일 0.137의 1/1.5

수준에 불과하나 2000년대 이후 일본을 추월

ㆍ한편중국의연구원 1인당과학논문수는 2011년 0.068편으로한국의약 76.4% 수준

ㆍ199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 8.9%, 한국 3.3%로 증가한 반

면 일본과 독일은 1.0%, 독일 1.8% 감소

< 한중일독 연구원 1인당 PCT 출원 건 수 > < 한중일독 연구원 1인당 과학 논문 편 수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독일

1995 0.002 0.000 0.004 0.022

2000 0.015 0.001 0.015 0.049

2005 0.026 0.002 0.037 0.059

2010 0.037 0.010 0.049 0.054

2012 0.038 0.013 0.068 0.054

연평균

증가율

(‘95-’12)

19.0% 28.1% 17.9% 5.4%

(PCT 출원건수/총 연구원 수, 건/명)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독일

1997 0.057 0.021 0.082 0.176

2000 0.088 0.027 0.088 0.169

2005 0.091 0.037 0.082 0.162

2010 0.091 0.066 0.072 0.138

2011 0.089 0.068 0.072 0.137

연평균

증가율

(‘97-’11)

3.3% 8.9% -1.0% -1.8%

(과학논문수/ 총 연구원 수, 편/명)

자료 : WIPO Statistics Database,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4-1.

주 : 1. PCT특허 :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2. 2009년자료는잠정치이고, 등록일기준이
며, 제1특허권자의국적을기준으로함.

자료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4,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4-1.

주 : SCI(Science Citation Index)등급논문편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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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과 지표

○ R&D 투자액 대비 하이테크산업 수출액은 한국이 중국, 독일보다, R&D

투자액 대비 지적 재산권 수출액은 일본과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며, 개선

속도는 마이너스로 지표가 악화되고 있음

- R&D 투자액 대비 하이테크 산업 수출 비율은 한국이 중국,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추세적으로 감소세

ㆍ한국의 R&D 투자액 대비 하이테크 산업 수출 비율은 2000년 3.4에서 2012

년 2.0으로 하락한 반면 중국과 독일은 동기간에 각각 1.6, 1.9에서 2.2, 2.5로

상승하면서 한국을 추월

ㆍ중국과 독일의 R&D 투자액 대비 하이테크 산업 수출 비율 증가 속도는

1995∼2012년 동안 연평균 각각 1.6%, 1.7% 증가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1.8%, 3.9% 감소함

- R&D 투자액 대비 지적재산권 수출 비율은 한국이 일본, 독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추세적으로 감소세

ㆍ한국의 R&D 투자액 대비 지적재산권 수출 비율은 2005년 0.062에서 2012년

0.053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일본 0.210, 독일 0.136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ㆍ중국, 일본, 독일의 R&D 투자액 대비 지적재산권 수출 비율 증가 속도는

2005∼2012년 동안 연평균 각각 9.9%, 6.3%, 2.9% 증가

< 한․중․일․독 총 R&D투자 대비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 비율 >

< 한․중․일․독 총 R&D 투자 대비 지적 재산권 
수출액 비율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독일

1995 2.7 1.6 1.6 1.7

2000 3.4 1.6 1.5 1.9

2005 3.2 3.1 1.1 2.7

2010 2.6 2.4 0.9 2.4

2012 2.0 2.2 1.8 2.5

연평균

증가율

(‘95-’12)

-1.8% 1.6% -3.9% 1.7%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 / 총 R&D 투자 규모)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독일

2005 0.062 0.002 0.137 0.111

2010 0.060 0.004 0.190 0.171

2012 0.053 0.004 0.210 0.136

연평균

증가율

(‘05-’12)

-2.4% 9.9% 6.3% 2.9%

(지적 재산권 수출액/ 총 R&D 투자 규모)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4-1.

주 : 하이테크산업이 제약 산업, 컴퓨터/전자/
광학산업, 우주항공산업으로 구분.

자료 : World Bank,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4-1.

주 : 지적 재산권 수출액 (Charges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eceipts)은
명목달러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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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대적 지표

① 투입 지표

○ R&D 투자 규모, 총 연구원 수 등 절대적 투입 지표는 한국이 중국, 일본,

독일보다 훨씬 낮은 수준

- R&D 투자 규모는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증가속도는 중국이 가장 빠름

ㆍ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2012년 654억 달러로 지난 1995년 133억 달러에

비해 4.9배 상승한 반면, 중국은 1995년 126억 달러에서 2012년 2,935억 달

러로 23.3배 증가

ㆍ특히, 중국의 R&D 투자 규모 증가속도는 1995∼2012년 동안 연평균 20.3%

로 동기간 한국 9.8%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

ㆍ독일과 일본의 R&D 투자 속도는 1995∼2012년 동안 연평균 각각 5.7%,

3.6%씩 증가

- 연구원 수도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나, 증가 속도는 가장 빠름

ㆍ한국의 총 연구원 수는 1995년 10.0만 명에서 2012년 31.6만 명으로 연평균

7.0% 증가

ㆍ중국의 총 연구원 수는 동기간 52.2만 명에서 140.4만 명으로 연평균 6.0% 증가

ㆍ독일의 총 연구원 수는 1995∼2012년 동안 연평균 2.4% 증가한 반면, 일본

은 동기간 연평균 0.2% 감소

< 한․중․일․독 총 R&D지출 규모 > < 한․중․일․독 총 연구원 수 >
(십억달러) (만 명)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4-1.
주 : 1. R&D 규모는 명목 PPP 기준임.

2. 총연구원 수는 Full time equivalent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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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간 활동 지표

○ PCT 출원 건수 및 과학 논문 편수는 한국이 중국, 일본, 독일보다 낮은 수

준이며 개선 속도는 중국이 가장 빠름

- PCT 출원 건수은 한국이 중국, 일본, 독일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짐

ㆍ2012년 기준 한국의 PCT 출원 건수는 11,848건으로 일본 43,660건의 약 1/4

수준, 중국 18,617건, 독일 18,764건의 약 60%대 수준에 불과

ㆍ중국의 PCT 출원 건수 증가 속도는 1995∼2012년 동안 연평균 35.8%로 한

국의 27.3%보다 빠르게 증가, 2010년 이후 한국을 추월

ㆍ일본, 중국과의 격차가 2010년 각각 2,672건, 22,481건에서 2012년 6,769건,

31,812건으로 증가

- 과학논문 편수는 한국이 중국, 일본, 독일에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과 격차는 더욱 벌어짐

ㆍ2011년 기준 한국의 과학 논문 편수는 25,593편으로 중국 89,894편의 약

28.6% 수준, 일본 47,106편, 독일 46,259편의 약 52%대 수준에 불과

ㆍ중국의 과학논문 편수 증가 속도는 1997∼2011년 동안 연평균 15.4%로 한국

의 11.2%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중국과의 격차가 1997년 6,370편에서 2011년

64,301편으로 증가

ㆍ한편 일본, 독일과 격차는 1997년 각각 46,660편, 35,613편에서 2012년

21,513편, 20,666편으로 감소

< 한중일독 PCT 출원 건 수 > < 한중일독 과학 논문 편 수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독일

1995 196 103 2,775 5,131

2000 1,578 780 9,574 12,580

2005 4,686 2,503 24,870 15,991

2010 9,669 12,296 32,150 17,568

2012 11,848 18,617 43,660 18,764

연평균

증가율

(‘95-’12)

27.3% 35.8% 17.6% 7.9%

(건)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독일

1997 5,802 12,172 51,462 41,415

2000 9,572 18,479 57,101 43,509

2005 16,396 41,604 55,527 44,194

2010 24,106 79,991 47,043 45,338

2011 25,593 89,894 47,106 46,259

연평균

증가율

(‘97-’11)

11.2% 15.4% -0.6% 0.8%

(편)

자료 : WIPO Statistics Database.
주 : 1. PCT특허 :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2. 2009년자료는잠정치이고, 등록일기준이
며, 제1특허권자의국적을기준으로함.

자료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4.

주 : SCI(Science Citation Index)과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급논문편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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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과지표

○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 규모는 한국이 중국, 독일에 비해 낮고, 지적재산권 수

출 규모도 한국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 낮으나 증가 속도는 중국이 가장 빠름

-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 규모는 한국이 중국과 독일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

ㆍ2012년 기준 한국의 하이테크 수출액은 131억 달러로 중국 632억 달러의 1/

약 1/5, 독일 231억 달러의 37.0% 수준에 불과

ㆍ한편 일본의 하이테크 수출액은 2009년 이후부터 한국에 추월당함

ㆍ하이테크 수출액 증가 속도는 1995∼2012년 동안 연평균 중국 22.2%, 한국

7.8%, 독일 7.4%로 순으로 증가하며, 중국이 한국의 약 3배 빠르게 증가

- 지적 재산권 수출액은 한국이 일본과 독일 수준보다 낮으며, 증가 속도도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

ㆍ2012년 기준 한국의 지적재산권 수출액은 34.4억 달러로 일본 318.9억 달러

의 1/10, 독일 138.7억 달러의 약 1/4 수준에 불과

ㆍ지적 재산권 수출액 증가 속도는 2005∼2012년 동안 연평균 중국 31.0%, 독

일 10.0%, 일본 8.8%, 한국 8.7% 순으로 나타나며, 중국이 한국에 비해 3배

이상 빠르게 증가

< 한․중․일․독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 추이 > < 한․중․일․독 지적재산권 수출액 >
(십억달러) (억 달러)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4-1.

주 : 하이테크산업이 제약 산업, 컴퓨터/전자/
광학산업, 우주항공 산업으로 구분

자료 : World Bank.
주 : 지적 재산권 수출액 (Charges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eceipts)은 명목
달러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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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 중국 일본

‘12

(B)

‘10 ‘08

(A)

격차

축소

(B-A)

‘12

(B)

‘10 ‘08

(A)

격차

축소

(B-A)　

‘12

(B)

‘10 ‘08

(A)

격차

축소

(B-A)　

전자·정보·통신 2.9 3.0 3.6 -0.7 5.3 5.5 7.0 -1.7 1.6 1.4 1.5 +0.1

의료 4.1 6.4 7.9 -3.8 6.0 8.9 10.3 -4.3 1.9 2.7 3.3 -1.4

바이오 5.0 5.6 7.3 -2.3 7.5 7.8 9.8 -2.3 1.9 2.4 3.3 -1.4

기계·제조·공정 3.8 4.8 6.1 -2.3 6.1 8.1 9.5 -3.4 1.1 0.9 0.9 +0.2

에너지·자원·

극한기술
4.8 4.8 6.3 -1.5 6.1 6.9 8.8 -2.7 1.5 1.0 1.6 -0.1

항공·우주 10.4 7.1 6.9 +3.5 5.9 7.2 7.9 -2.0 5.0 2.9 2.4 +2.6

나노·소재 4.5 5.6 6.3 -1.8 5.7 8.1 8.4 -2.7 1.1 1.7 1.1 0.0

단순 평균 - -1.3 - -2.7 - 0.0

3) 차세대 중점과학기술

○ 전자․정보․통신, 바이오 등을 포함한 7대 중점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근 4

년간 한중일간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축소

- 7대 중점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 축소가 평균적

으로 중국은 2.7년, 한국은 1.3년, 일본 0.0년으로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

장 빠르게 기술 격차를 축소

- 더욱이 중국은 최근 4년간(2008∼2012년) 7개 전분야에서 한국과 일본보다

기술격차를 빠르게 축소

ㆍ전자․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극한기술, 항

공·우주, 나노·소재에서 한중간, 중일간 기술격차가 빠르게 축소, 한국과 일

본을 위협

ㆍ특히, 의료와 기계 제조 공정 부분은 3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축소

- 한편, 한국은 최근 4년간(2008∼2012년) 모든 7개 분야에서 일본보다 기술

격차가 빠르게 축소

ㆍ특히, 의료 분야는 기술 격차가 3.8년으로 축소되면서 가장 빠르게 개선

< 7대 주요 중점과학기술의 분야별 한중일 기술 격차 비교 >
(단위 : 년)

자료 : 국가 R&D 기술산업 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주 : 1. 상기수치는 최고 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를 년 단위로 산출한 값임.

2. 격차축소 2012년 기술격차에서 2008년 기술 격차를 뺀 값.
3. 자료 한계로 한중일만 비교.
4. 2008년, 2010년은 항공․우주․해양으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부터 항공․우주로 분류.
5. 2008년, 2010년은 에너지․자원으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부터 에너지․자원․극한기
술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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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국의 한국 추월 기술

전자·정보·통신 -

의료 한의약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

바이오 생명시스템 분석 기술

기계·제조·공정 첨단 무기 개발 기술

에너지·자원·

극한기술

자원탐사기술, 차세대 기속기 기술, 자원개발처리기술, 고효율 석탄 가스화·액화

발전기술, 지열기술

항공·우주
우주발사체 개발기술, 우주감시 시스템기술, 우주비행체 개발 및 관제운영기술,

미래형 유인 항공기기술, 지능형 무인 비행체기술

나노·소재 -

총 85개 분야 13개 분야(전체의 15.3%)

○ 더욱이 2012년 현재 총 85개 중점 기술 가운데 전체 15.3%인 13개 분야는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

- 에너지․자원․극한 기술 부문 중 핵융합 기술은 대 중국 기술 격차가 0.0년 임

< 7대 국내 중점 과학기술 분야 중 중국이 앞선 기술 (2012년 기준)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2년 기술수준평가(120객 국가전략 기술).

4) 과학 기술 경쟁력 종합 평가

○ 한국 과학․기술 대비 중국, 일본, 독일 과학․기술경쟁력 평가는 한국을

기준(2005=100)으로 투입, 중간활동, 성과 등 3가지 분야를 총 12개 절대적,

상대적 지표로 나눠 비교함

○ 한국 대비 중국, 일본, 독일 과학기술 경쟁력을 종합 평가 결과

- 상대규모 종합지수는 한국이 일본, 독일에 비해 열위에 있으나 중국에 비

해 우위를 보임

ㆍ2012년 기준 한국의 상대규모 종합지수는 118.0으로 일본 158.6, 독일 143.5

보다 낮은 수준

ㆍ한편 중국의 상대규모는 48.9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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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규모 종합지수는 한국이 중국, 일본, 독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의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

ㆍ2012년 기준 한국의 절대규모 종합지수는 185.4로 중국 565.0, 일본 645.7,

독일 362.5보다 낮은 수준

ㆍ한편 중국, 일본과의 격차도 각각 1995년 39.4, 180.2에서 2012년 379.6,

460.4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중국의 경쟁력 수준도 가장 빠르게 향상

- 한편, 2000~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절대규모 종합지수는 중국이, 상

대규모 종합지수는 일본이 가장 빠르게 증가

ㆍ2000~2012년까지 절대적 규모종합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이 13.6%로

한국 10.3%, 일본 8.0%, 독일 6.2%보다 가장 빠르게 증가

ㆍ동기준 상대적 규모종합지수는 일본, 중국이 각각 5.8%, 4.1%로 유사한 속

도로 증가하나, 한국은 2.7%로 독일 2.2%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냄

< 한국 과학기술 대비 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종합지수 >

구 분
절대적 지표 상대적 지표

투입
지수

중간활동
지수

성과
지수

절대규모
종합지수

투입
지수

중간활동
지수

성과
지수

상대규모
종합지수

한

국

1995 49.7 19.8 37.6 35.7 73.1 34.7 86.3 64.7

2000 60.5 46.0 64.9 57.1 73.6 76.4 106.9 85.6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0 158.5 176.7 152.9 162.7 137.5 120.3 89.9 115.9

2012 194.5 204.5 157.2 185.4 159.9 120.6 73.6 118.0

중

국

1995 165.8 38.2 21.4 75.1 15.2 11.7 51.8 26.3

2000 246.6 64.7 55.3 122.2 22.3 16.7 51.9 30.3

2005 451.1 153.6 138.7 247.8 33.4 24.7 49.5 35.9

2010 684.5 375.1 287.3 449.0 41.7 55.7 41.3 46.2

2012 869.8 472.8 352.5 565.0 47.2 62.8 36.8 48.9

일

본

1995 322.2 186.5 138.9 215.9 118.1 53.0 51.5 74.2

2000 341.3 276.3 151.8 256.5 117.0 76.7 47.1 80.3

2005 399.4 434.7 535.1 456.4 126.9 114.8 127.3 123.0

2010 412.1 486.5 764.8 554.5 123.6 133.3 166.5 141.1

2012 427.5 609.5 900.2 645.7 125.2 168.9 181.7 158.6

독

일

1995 129.9 181.0 70.6 127.2 78.0 138.9 53.8 90.2

2000 157.3 266.9 101.5 175.2 87.3 186.1 59.3 110.9

2005 180.7 305.4 276.0 254.0 88.9 201.8 131.4 140.7

2010 234.6 325.7 502.7 354.3 102.2 178.6 175.2 152.0

2012 263.8 341.3 482.3 362.5 107.7 178.2 144.4 143.5

주 : 1. 한국(2005=100) 기준.
2. 각 지수는 구성지표의 산술평균 값을 의미.
3. 성과 지수 중 지적재산권 수출 규모 지표는 자료의 한계로 2005년부터 계산, 중간활동 지수
중 논문편수는 자료 한계로 1997년을 1995년으로 2011년을 2012년으로 대체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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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00 2005 2010 2012

절

대

적

지

표

투입지수
성과지수

한국 1.1 1.0 1.0 0.8

중국 0.2 0.3 0.4 0.4

일본 0.4 1.3 1.9 2.1

독일 0.6 1.5 2.1 1.8

중간활동 지수
성과지수

한국 1.4 1.0 0.9 0.8

중국 0.9 0.9 0.8 0.7

일본 0.5 1.2 1.6 1.5

독일 0.4 0.9 1.5 1.4

상

대

적

지

표

투입지수
성과지수

한국 1.5 1.0 0.7 0.5

중국 2.3 1.5 1.0 0.8

일본 0.4 1.0 1.3 1.5

독일 0.7 1.5 1.7 1.3

중간활동 지수
성과지수

한국 1.4 1.0 0.7 0.6

중국 3.1 2.0 0.7 0.6

일본 0.6 1.1 1.2 1.1

독일 0.3 0.7 1.0 0.8

3.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 비교

○ 한국, 중국, 일본, 독일의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 평가 결과, 한국과 중국의

효율성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일본, 독일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

으로 나타남

- 절대적 지표 : 투입효율성(투입지수
성과지수 )과 중간활동효율성(중간활동지수

성과지수 )은 한국

이 중국에 비해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과 독일에 비해 열위
ㆍ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투입효율성과 중간활동 효율성은 각각 0.8로 일본

2.1, 1.5, 독일 1.8, 1.4보다 낮은 수준

ㆍ한편 중국의 투입효율성은 동시점 0.4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꾸준히 개

선되고 있음

- 상대적 지표 : 투입효율성(투입지수
성과지수 )과 중간활동효율성(중간활동지수

성과지수 )은 한국

이 중국에 비해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과 독일에 비해 열위
ㆍ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투입효율성과 중간활동 효율성은 각각 0.5, 0.6으로

일본 1.5, 1.1 독일 1.3, 0.8보다 낮은 수준

ㆍ한편 중국의 투입효율성은 동시점 0.8로 한국 보다 다소 높고, 중간활동효율

성은 0.6으로 한국과 동일한 수준

< 한중일독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 비교 >

주 : 1. 한국 과학기술 대비 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지수를 이용하여 효율성 측정.
2. 효율성은 성과지수를 투입지수로, 성과지수를 중간활동 지수로 나누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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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핵심 기술 분야 등에서 중국 과학기술경쟁력의 빠른 향상으로 향후 중국

의 빠른 과학기술 추격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함

○ 첫째,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성장을 통해 양적 열세 극복 필요

- 중국의 R&D 투자, 하이테크산업 수출, 연구인력 등 양적 성장은 이미 우리보

다 우위에 있는 만큼, 우리는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개선 노력을 통한 선별적

우위 유지 필요

○ 둘째,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및 과학기술 연구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추진 필요

-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넛크래킹 양상이 확대될 것으로 우

려됨에 따라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이를 위해 분산 및 중복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

로 민관간 역할분담 등을 조정

- 특히 유망기술 및 현안과제 해결기술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

도록 합리한 기술평가제도 도입

- R&D 지원 시스템 효율성 제고, 기존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 지

원 등 강화, 글로벌 상품 시장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전체 R&D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셋째, 기초연구·원천기술 투자를 확충하고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확대 필요

- 개인단위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과 프론티어 연구자를 위한 R&D투자를 확

대 유도

- 중장기적 기술역량 축적과 기술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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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연구 인프라, 특허신청,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

- 해외 한국인 우수과학기술 인재 국내 회귀 및 활용 촉진, 국제간 학제 간 협력

R&D 활성화,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

○ 넷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뒷

받침할 필요성 대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

-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기술금융의 활

성화 방안 마련

-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

원체계 마련

○ 다섯째, 해외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가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 선진 시설, 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하는 방침 마련

- 해외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특허정보, 인재DB 구축 등 과학기술 정

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마지막으로,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화로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야 함

- 최근,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

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 우주, 해양 등 거대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경쟁력은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

월한 상태로 새로운 프론티어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기술선진국과의 전략적

인 기술협력 관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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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2.7 1.8 4.5 3.5 1.8

유로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0.8

일본 2.0 3.7 -1.7 -3.1 -0.2 1.7 5.2 3.4 1.4 -0.2 0.9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4

주 : 1)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3년말

2014년 2015년

6월말 12월말 1월 2일 1월 8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03 2.53 2.22 2.12 1.96 -0.16 %p

엔/달러 105.04 101.44 119.46 119.83 119.30 -0.535￥

달러/유로 1.3799 1.3645 1.2159 1.2101 1.1833 -0.0268 $

다우존스지수(p) 16,577 16,827 17,823 17,833 17,908 75 p

닛케이지수(p) 16,291 15,162 17,451 17,451 17,167 -284 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6 2.68 2.10 2.14 2.07 -0.06 %p

원/달러(원) 1,055.4 1,011.8 1,099.3 1,103.5 1,096.9 -6.6원

코스피지수(p) 2,011.3 2,002.2 1,915.6 1,926.4 1,904.7 -21.8 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3년말
2014년 2015년

6월말 12월말 1월 2일 1월 8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8.55 105.37 53.27 52.69 48.79 -3.90 $

Dubai 107.88 109.29 53.60 53.27 47.50 -5.77 $

CRB선물지수 280.17 308.94 234.05 228.98 226.44 -2.54 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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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 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 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


